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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
미치는 영향

The influence of calling and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 of 
nursing studen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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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. 본 연

구의 연구 설계는 편의표집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 자료 수집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1학년∼4학년 간호대

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구글 온라인 설문 방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5.0 프로그

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, t-test와 one-way ANOVA, 사후 검정은 Scheffé test, Pearson correlation
coefficient,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 연구결과 소명의식은 21.7%(β=-.181, p<.001), 전공만족도 2.8%로, 소명의
식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을 총 24.5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β=.420, p<.001).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
식을 인식하고 확인하면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.

주요어 : 간호, 간호대학생, 소명의식, 자아존중감, 간호전문직관

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' awareness and 
self-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.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ve study using 
convenient samples. The data collection collec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Google's online survey methods 
for first- to fourth-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. The 
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25.0 program as frequency, percentage, mean and standard 
deviation, t-test and one-way ANOVA, and post-test as Scheffétest,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, and multiple 
regression. The study found that 21.7% (==-.181, p<.001), 2.8% major satisfaction, and 24.5% (β=.420, p<.001), 
so it is recommended to use it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curriculum and teaching learning strategy to improve 
major satisfactio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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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의료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소비

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간호사의

역할과 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

[1]. 이러한사회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간호사들의전

문직업관이 필요하므로[2], 간호대학생 때부터 간호사로

서의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.

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지닌 가치관에 직업관을

결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가치

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에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지

게 한다[3]. 높은 수준의 수요자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

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병원 내의 다양한 전문 인력

들의 확고한 전문직관 정립이 필요하다[2]. 특히 병원

인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긍정적

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때 질 높은 간호 제

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

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간호

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므로 긍정적인

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[4,5]. 또한 간호

전문직관은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, 스트레스 상

황에 자주 노출되는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며[6], 간호사

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간호성과의 향상에도 영향

을 미쳤다[7].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이 간호라는 직업에

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여, 교육을 통해

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[8], 미래의 간호사인

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

은 매우 중요하다. 또한 간호학과 재학 중 간호학을 공

부하며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진로를 준비

하고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를 잘 수행하고 병원

에 잘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[9].

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

한 의미 부여와 목적의식으로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

여하고 간호전문직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

을 것이다[10].

Dik과 Duffy의 연구에서[11] 소명의식의 구성요소를

‘초월적 부름’, ‘목적 및 의미’, ‘친사회적 지향’의 세 가

지로 제시하였다. 간호사 윤리선언 중 ‘국가와 인류 사

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’는 부분은 국

가와 사회로부터 간호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

는 의미로 이는 ‘초월적 부름’의 속성과 연결되며, ‘국민

의 건강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’라는

부분은 간호전문직을 삶의 더 큰 목표와 연결시키는

‘목적 및 의미’의 속성과 연결되며, 국민의 건강증진과

안녕, 즉 공익에 기여하는 ‘친사회적 지향’의 속성과 연

결된다고 하였다[11].

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

악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[10], 이를 규

명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 연구

가 필요하다. 또한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

간의 인과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Kim과 Han의 연구[12]

에 불과한 실정으로,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

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

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

다.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

호전문직관 확립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어떻게 영향을

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.

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판

단을 의미하며[13],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과

정에 영향을 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

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

할 수 있도록 한다[14].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

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여 간

호전문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향상시키고, 대

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준다[15]. 따라서 간호대학생이

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잘 적응하

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심리 차원의 자아존중감 향상,

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

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[16].

그러나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

를 파악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[5], 간호대학생을

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한

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.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

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, 간호전문직관 간의

관련성을 확인하고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

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

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는

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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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의 목적

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

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

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)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

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한다.

2)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

차이를 파악한다.

3)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

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.

4)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

파악한다.

Ⅱ. 연구 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, 자아존중감 및 간

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

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.

2. 연구대상

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1학년~4

학년 간호대학생 4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. 표본의 크

기는 G*power 3.1.9.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를

산정하였다.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.05, 검정력

.95, 효과크기 .15로 산정하고 예측요인 8개를 입력하여

160명이 산출되었다. 총 400명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

한 24부와 설문지 회수가 되지 않은 19부를 제외하고

최종 35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.

3. 연구도구

1) 간호전문직관

간호전문직관은 Yun, Kwon과 Ahn이[17] 개발한 도

구를 Han, Kim과 Yun[18]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

수정한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

다. 간호전문직관은 총 10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, 사

회적 인식, 간호의 전문성, 간호계의 역할, 간호의 독자

성의 총 5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. 문항 번호 11,

17, 18번의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

산하였고, 각 항목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

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‘매우 그렇다’ 5점으로, 점수

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. Yun 등

의[17] 연구에서 Cronbach’s α=.91 이었으며, Han 등의

[18]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’s α=.94이었다. 본 연구

에서의 Cronbachʹs α=.84이었다.

2) 소명의식

소명의식은 Hagmaier와 Abele가[19] 개발한 다차원

적 소명척도(Multidimensional Measure of Calling:

MCM)을 Ha, Sohn, Choi와 Eun이[20] 한국어로 타당화

한 한국어판 다차원적 소명척도를 사용하였다. 이 도구

는 9개 문항으로 ‘전혀 아니다’ 1점에서 ‘매우 그렇다’ 4

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

적 소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Ha 등의[19] 연구에서

도구의 신뢰도 Cronbach’s α= .83, 본 연구에서는

Cronbach's α=.88 이었다.

3) 자아존중감

자아존중감은 Rogenberg가[21] 개발한 자아존중감

척도(Self-esteem scale)를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자아

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

된 것으로 긍정인 문항 5개, 부정인 문항 5개로 총 10

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‘매우 그렇

지 않다’에 1점, ‘매우 그렇다’에 5점으로, 부정 문항 3,

5, 8, 9, 10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했고, 점수가 높을수록

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의 신뢰

도 Cronbach’s ⍺=.89이었다.

4. 자료수집

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4일 ∼ 5월

15일까지이며, 각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

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자료수집을 하였다.

충북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∼4학년까지

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구글 온라인

설문 방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. 연구자가 설문지 배

부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

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연구참

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.

5. 자료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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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하였다.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

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.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

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, 일반적 특성

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-test와 one-way

ANOVA, 사후 검정은 Scheffé test로 분석하였다. 소명
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

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, 간호전

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

분석하였다.

Ⅲ. 연 구 결 과

1. 일반적 특성

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. 평

균 나이는 22.09세이며, 여학생이 73.9%로 남학생보다

많았고,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77%로 많았다. 전공만족

도는 만족하는 대상자가 57.7%로 가장 많았고, 보통은

38.1%로 나타났다. 대상자는 3학년 33.1%, 1학년 30.5%

순으로 많았다.

표 1. 일반적 특성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

2.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, 자아존중감 및 소명의식

의 정도

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, 자아존중감 및 소명

의식의 정도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. 간호전문직관

은 3.8점(1∼5), 자아존중감은 3.7점(1∼5)이었으며 소명

의식은 2.64점(1∼4)으로 나타났다.

표 2.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, 자아존중감 및 소명의식의 정도
Table 2. The subject's nursing professional, self-esteem,
and degree of vocation

3.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

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

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. 대상자

의 전공만족도와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

차이를 보였다.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가 보통인

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, 보통인

대상자가 불만족인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

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F=18.03, p<.001). 학년의

경우도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

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F=5.93, p<.001).

표 3.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
Table 3.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s according to
general characteristics

4.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직관

간의 상관관계

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

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. 자아

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

를 보였고(r=.195, p=<.001),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

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(r=.468, p=.001).

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

Variables n(%) M±SD

Age 22.09±2.08

Gender
Male 93(26.1)

Female 264(73.9)

Religion
Yes 82(23.0)

No 275(77.0)

Major

Satisfaction

Good 206(57.7)

Moderate 136(38.1)

Bad 15(4.2)

Grade

1 109(30.5)

2 63(17.6)

3 118(33.1)

4 67(18.8)

variable
classificatio

n
M±SD t or F p

Gender
Male 3.64±.55

-.880 .379
Female 3.69±.38

Religion
Yes 3.75±.37

1.826 .069
No 3.66±.44

Major

Satisfac

tion

Gooda 3.77±.38
18.030

a>b>c
<.001Moderateb 3.59±.38

Badc 3.20±.83

Grade

1a 3.57±.34

5.935

a<b
.001

2b 3.86±.45

3c 3.69±.53

4d 3.65±.26

Variable M±SD Range
Nursing

Professionalism
3.68±.43 1∼5

Calling 2.64±.57 1∼4
Self-esteem 3.70±.68 1∼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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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직관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.

표 4. 자아존중감,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
Table 4. Correlation between self-esteem, vocation
consciousness, and nursing professionals

5.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

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

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.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

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전공만족도와 학년의 2

개 변수와 자아존중감, 소명을 포함한 4개 변수를 독립

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소명의식은

간호전문직관을 21.7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(β

=-.181, p<.001), 전공만족도도 2.8% 설명하는 것으로

나타났다(β=.420, p<.001). 그러나 자아존중감과(p=.191)

학년은(p=.181)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

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, 독립성, 정규성,

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. 다중공선성을 검정한

결과 공차한계가 .928로 0.1이상으로 나타났고 VIF도

1.077로 10을 넘지 않았다. 상태지수는 1.000∼13.265로

3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. 또

한 오차의 자기상관(독립성)을 검정한 결과

Durbin-Watson 통계량이 1.98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

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표 5.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
Table 5.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s

Ⅳ. 논의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

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시도되었

다.

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3.68

점(1∼5)으로 나타났다. 이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 3학

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[22] 3.7점(1∼5)으로 나

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.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비

교했을 때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

[1]에서는 3.91점(1∼5)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

를 나타났고,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

구[2]에서도 3.81점(1∼5)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. 전

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[23]

를 비교해보면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[1,2] 간호

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간호대학생

의 전문직관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

해 형성되고 발달되며[1.5],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의

핵심역량인 문제해결 수행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

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[14]. 간호전문직관은

간호학 교육에서 성취해야 하는 학습성과 중 하나로 전

공지식을 중심으로 임상실습 환경에서 이론과 실무를

배우면서 전문직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[15]. 따라서

간호전문직관은 전공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기

때문에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에 비해 간호

대학생 4학년의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구체

적이면서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.

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의 정도는 2.64점(1∼4)으로

나타났다.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[10]

2.87점(1∼4)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나 대학병

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.24점(1∼4)으로

나타나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낮은

것으로 나타났다.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자신이 선

택한 전공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성

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

다[10]. 또한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업

무 부적응, 교대근무,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사직

Calling Self-esteem

Nursing

Professi

onalism
Calling 1

Self-esteem .172**(.001) 1

Nursing

Professionalism
.468**(.000) .195**(<.001) 1

Vari

ables
B β SE t p

A

dj

R2
F P

Cons

tant
3.038 .123 24.73

<.00

1

58.89

2

<.00

1

Calli

ng

-.13

6

-.18

1
.036

-3.7

9

<.00

1
.217

Majo

r
.319 .420 .036 8.78

<.00

1
.245

Satis

facti

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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률 증가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, 간호사들이 소명의

식을 통해 간호업무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공익에

기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보

여준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소명의식이 이직 의도에

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가 가능한 특성이므로 간

호사의 인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제고하는

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[23].

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.7점(1∼5)으로 나타났

다. 이 같은 결과는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

으로 한 연구에서[24] 3.7점(1∼5)으로 나타나 본 연구

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,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

한 연구에서는[25] 3.6점(1∼5)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

은 것을 볼 수 있었다.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

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, 이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

전공학문에 대한 가치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떄

문에[27],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

안할 때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

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

결과도[5],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. 또한 3학년과 4학

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[24] 3학년과

4학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은 저학

년보다는 임상실습 경험 및 전공학문에 대한 학업성취

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

이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

가 있었는데,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

족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

나타났다.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

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[10]. 전공만족도

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

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학과

적응 능력 향상은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한다

[27].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

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

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

전공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[10].

본 연구에서는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게

나타났고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선행연구에서는[28]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

고, 1학년과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4학년보다 유의하

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

였고 다른 연구에서는[10]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

장 높았고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전

문직관은 3.87점(1∼5)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

다[25]. 이처럼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다

른 결과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1학년이나 2학년의 간

호전문직관보다는 3학년과 4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낮

게 나타났다. 본 연구결과에서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

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후 새

로운 실습에 대한 기대와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나

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.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

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2학년보다 낮게 나타났

는데, 이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마주하는

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다양한 요

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[10],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

생의 업무는 주로 관찰 위주의 간호 수행을 하므로 간

호업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

여[29] 2학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. 또한 1학

년의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이유로는 다양한 전공과목

과 임상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전문직

관의 형성과 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. 따라서

학년별 적절한 간호전문직관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성

을 향상시켜준다면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긍정적인 영

향을 미칠 것이다[30].

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

로는 소명의식 21.7%, 전공만족도는 2.8% 총 24.5% 설

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β=.420, p<.001). 간호대학생을

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[10]. 이 같은 연

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이 간호전문직관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. 간호대학생의

소명의식은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간호전문

직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[10]. 또한 진로

를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며 현실적인

적응을 준비하는 등 진로 준비에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

것과 관련이 있으므로[30]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기

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

를 충분히 알고 소명의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[10].

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

요인으로는 파악되지 않았고, 선행연구와는[26,27] 다른

결과를 보였다.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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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해 높은

가치를 부여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관리하

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[31]. 그러므로 인간

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

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

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지지체계의 마련

이 필요하다[28].

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

하고자 시도되었으며,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가 영향요

인으로 파악되었다.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을

인식하고 확인하면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

정 및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

으로 사료된다.

Ⅴ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

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

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. 간호대학

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소명의식과

전공만족도가 확인되었고 이 둘의 변수는 간호전문직

관을 총 24.5% 설명하였다.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

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간호업

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알고 소명의식을 증대

시킬 필요가 있다[7]. 또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

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 이를 위해 임상

실습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

높이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,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도

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

할 것이다.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

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

이 있다.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자면 간호대

학생의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간호전문직관

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간호전문

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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